
 

“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딸아이를 안고 
도망쳤습니다.”

 -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영미(가명)님의 이야기 -

  25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.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달라지기 
시작했습니다. 남편의 무능력과 도박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급기야 폭력으로 

이어졌습니다. 잦은 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아이와 함께 
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왔습니다. 결혼한 지 10년 째 되던 날이었습니다.

 갈 곳 없는 모녀는 현재 지하 단칸 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. 강영미님은 

오랜 가정폭력의 트라우마로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감정기복도 심합니다. 

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낯선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이 두렵습니다. 

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는 또래에 비해 내성적이고 잘 웃지 못합니다. 

 가정폭력에서 겨우 벗어난 모녀가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새롭게 시작할

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.

보내주신� 소중한� 후원금은� 강영미님� 가정의� 생계비로� 지원되며�

도움의� 손길이� 필요한� 저소득� 한부모� 가정의�

생계유지와� 자녀교육을� 위해�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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